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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충청북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솔라밸리라는 명칭의 우리나라 최대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생산 지역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산업 ‘경로창출’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산업 선도기업의 입지가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태양광산업 선도기업의 솔라밸리 입지 과정에 주목하며 지역산업 경로창출의 장소의존적 성격을 살폈다.

경로창출에 대한 개념적 논의에서는 역사적 ‘우연성’과 지리적 ‘임의성’에만 주목했던 지리경제학과 캘리포니아학파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제지리사(地理史)와 지역 주체들의 전략적 행위에 주목하여 ‘장소의존성’을 강조하고 인과적 설명을 추구하는

진화경제지리학의 관점을 수용했다. 충북 지역에서 분공장경제 발전 궤적의 지리사와 최근의 정책적 프로그램과 전략이 선도기업

유치와 솔라밸리 형성의 중추적 원동력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함께 본 논문에서는 이런 형식의 ‘기업가

적’ 지역산업 정책의 잠재적 문제점과 함의에 대한 토론도 제시한다.

주요어 : 태양광산업, 선도기업, 경로창출, 장소의존성, 솔라밸리(충북)

Abstract : The Province of Chungbuk has risen to the largest photovoltaic industry region, which is called Solar
Valley and specialized in solar cells and modules, in South Korea for a decade now. Crucial to the path creation
of a new regional industry is attracting and locating industry lead firms including Hyundai Energy Solution,
Shinsung E&G, and Hanwha Solu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place-dependent nature
of the new regional path creation in Chungbuk from an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perspective focused 
on such place-dependent processes as economic geohistories and purposeful strategic actions in the region, 
critiquing geographical economics and California School approaches centered on historical ‘accident’ and 
geographical ‘randomness’ in their explication of regional path cre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how the
geohistorical trajectory of branch plant economy and the unfolding of proactive policy strategies condition and
contextualize the formation of Solar Valley. Coupled with detailed explications on the issues, this paper also
offers a discussion of potential problems rising from such an ‘entrepreneurial’ mode of regional policy-making,
as well as a reflection on the study’s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 Photovoltaic industry, Lead firm, Path creation, Place dependency, Solar Valley (Chu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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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충청북도는 경부축 중심의 (불균등) 발전주의 모델에

서 산업 발전의 그늘지대에 위치해 있다. 경부축의 산업

화 중심부에서는 경공업부터 시작해 중공업과 첨단산업

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산업발전 및 지역혁신 역량 강

화의 기반이 조성된 반면, 충북의 산업화 경로는 중심부

에 대한 종속성을 바탕으로 형성, 유지되고 있다. 충북 

산업의 (반)주변부성은 현대, LG, SK 등 대기업의 하향

식 투자에 의한 ‘분공장경제(branch plant economy)’에 

의존된 상황으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1) 예전에 청

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충북의 분공장경제는 중부고

속도로의 개통과 확장,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 지

방정부의 기업 유치 전략 등이 맞물려 수도권에 인접한 

진천, 증평, 음성 일대의 북서부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공장경제에서는 지역에 대한 외부의 통

제가 강하게 작용하며 성장의 한계가 설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충북에서는 그것을 제약요소로 인식하기보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기회요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2007년부터 ‘경제특별도 충

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를 지나는 교통의 요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강조해 충북

은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이러한 기업 유치 정책

의 일환으로 기업인의 관료화를 추구하며 당시 충청북

도지사 정우택은 현대그룹 출신 노화욱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산업을 생명과학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유기농업, 화장품 및 뷰티

산업, 항공정비 등과 함께 충북의 6대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김보원·

김광민, 2016).

신산업 육성 정책의 결과로 충북에는 ‘솔라밸리(Solar 

Valley)’ 또는 ‘루트 36(Route 36)’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최대의 태양광산업 지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

운 지역산업 경로창출(path creation)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솔라밸리에서는 셀(cells)과 모듈(module)을 생산

하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한화솔루션이 ‘선

도기업(lead firm)’ 역할을 수행한다.3) 현대에너지솔루션

은 2007년, 신성이엔지는 2008년, 한화솔루션은 2015년

부터 충북에서 태양광 셀/모듈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

고, 이에 따라 충북은 전국 태양광 셀/모듈 생산량의 상

당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태양광산업의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 셀(태양전지) → 모듈’로 구성되는데, 2018

년을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 셀의 약 73%, 모듈의 약 58%

가 충북에서 생산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9).

솔라밸리의 성장에서 지역 외적인 요인의 작용도 있

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2008

년부터 태양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시작

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중동의 정세불안과 함께 

고유가의 추세가 지속되며 에너지 자원의 다변화가 요

구되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정

책의 조건 하에서 현대중공업, 신성, 한화의 태양광산업 

진출 전략도 마련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위주의 사

업 포트폴리오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태양

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했고, 신성은 공조기 사업, 반

도체클린룸 중심의 사업구조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태

양광산업에 진출했으며, 한화그룹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기존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대규모 인수·합병을 글

로벌 차원에서 추진하며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선두주

자로 빠르게 부상했다(III 절의 표 2 참조).

이와 같은 정책적, 산업적 변화가 솔라밸리의 형성 및 

성장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 이러한 지역산업 

창출의 사례에서 어떠한 경제지리학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해답의 실마리를 본 연구에

서는 ‘진화’경제지리학의 ‘경로창출’ 개념을 활용해 찾고

자 한다(Martin and Sunley, 2006; 2015; MacKinnon et 

al., 2009; Boschma and Martin, 2010; Lee, 2016; 신동호, 

2017; 이재열·박경환, 2018; 박경, 2019). 진화경제지리

학은 진화경제학의 사상과 개념을 활용하여 경제경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해석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등장했

으며,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과 ‘고착(lock-in)’

이 기존 진화경제지리학 문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

던 개념이다(Grabher, 1993; Glasmeier, 2000).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진화경제지리학의 논의 주제는 경제 및 

산업 시스템의 출현과 진화의 궤적에서 지역과 장소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까지 확장되고 있다(Boschma and 

Martin, 2010). 다시 말해, 현재의 진화경제지리학에서는 

경로창출 및 발전(쇠퇴) 궤적에서 ‘장소의존성(place de-

pendency)’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Martin 

and Sunley, 2006). 이런 과정에서 경로창출은 형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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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산업에 대한 분석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로창출의 개념을 활용해 솔라밸리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을 4개의 절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지금까지 서술한 서론에서는 솔라밸리의 

성장을 중심으로 연구의 지역적, 정책적, 산업적, 학문적 

배경을 소개하였다. 다음의 두 번째 절에서는 진화경제

지리학 문헌을 살피며 경로창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새

로운 산업의 입지에 대한 분석에서 그것의 유용성을 살

핀다. 세 번째 절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산업 선도기업이 솔라밸리에 입지

하는 과정을 정책적 전략, 제도적 지원, 기업가정신에 초

점을 맞춰 기술하며 새로운 지역산업의 경로창출을 논

한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 기업공시, 통계, 연구보고서

를 비롯한 ‘2차’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고, 헨리 옝

(Yeung, 2003)이 제시한 ‘과정 기반의 방법론(process- 

based methodology)’에 입각해 핵심 행위자를 찾아내며 

그들의 역할과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이루어졌다.4)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 네 번째 절에서는 본론의 서술 내용을 비판

적인 검토와 함께 정리·요약하고,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점을 되새기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제시

한다.

II. 지역산업 경로창출의 장소의존성

솔라밸리처럼 전혀 새로운 지역산업의 ‘경로창출’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설명은 경제지리학에서 미흡한 상

태에 머물러 있다.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선택과 의사

결정이 추후 발전 방향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경로의존

성(path dependency)’ 관념에 집중되어 지역산업과 지

역발전의 궤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로

의존성은 기술적 고착(lock-in),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제도적 이력(履歷, institutional hysteresis)의 의미를 복합

적으로 내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Martin and Sunley, 

2006).5)

기술적 고착은 쿼티(QWERTY) 자판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초의 기술이 등장해 사람들이 친숙해져 

사실상의 표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보다 나은 혁신

으로 여겨지는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을 말한다(David, 1985).6) 수확체증은 기술적 진입 장벽

의 존재에 주목하는 기술적 고착의 의미와 달리, 역사적 

선택과 의사결정의 자기강화 속성을 강조한다. 선행 관

례를 따르면 비용절감, 공동체의 구성과 협력, 학습효과, 

공유된 기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

해 선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사건에 대한 

자기강화 작용이 나타나 후행 경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Brian, 1989). 마지막으로, 제도적 이력은 

행위자 간의 지속된 상호작용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제

도의 작용에는 역사적 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North, 1990; 이재열·박경환, 2018). 여기에서 제도

는 역사의 매개체로서 과거의 유산을 보유하며 사회·

경제적 행위와 관계를 예측가능하게 안정화시키는 기능

을 수행하지만(Gertler, 2018), 제도는 보수적이고 반동

적인 성격만을 취하지 않고 기술과 경제의 변화를 자극

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공진화’의 관계

를 형성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Setterfield, 1997; Lee, 

2016).

경로의존성은 지역산업과 경제의 사회적, 문화적, 제

도적 착근성 형성의 역사 및 진화의 궤적을 분석하여 이

해하는데 유용한 도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MacKinnon 

et al., 2009; Martin and Sunley, 2015; Pike et al., 2015). 

특히 단일 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집적경제의 형성, 성장, 

발전 및 쇠퇴 과정에 대하여 적절성과 적합성을 가진다

(Grabher, 1993; Saxenian, 1994; Kenny and von Burg, 

2001; Bathelt and Boggs, 2003). 집적경제의 수확체증으

로 인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성장과 발전의 경

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곳에서는 행위자들 사이에 유대

감, 소속감, 공동체 의식을 기초로 공유된 정체성, 신뢰 

관계 및 사회적 자본, 교류와 협력의 전통, 상호 학습과 

혁신의 문화가 누적적인 역사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제

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계자산(relational assets)’

은 지역적 차원에서 유연적 전문화와 거래비용 절감에 

이롭게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며(Scott, 1988), 

지식의 확산, 학습, 혁신을 촉진시키는 ‘비거래상호의존

성’ 증진에도 이롭게 작용한다(Storper, 1997). 산업의 성

장과 발전을 누리는 곳은 산업지구, 클러스터, 혁신환경, 

지역혁신체계 등 이른바 ‘지역혁신모델(territorial innovation 

model)’이 작용하는 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Moulaert 

and Sekia, 2003). Martin and Sunley(2006:415)는 그와 

같이 “수확체증과 긍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지역산업의 

역동성이 강화되는 국면”을 ‘긍정적 고착(positive loc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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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로 이해한다. 이런 형태의 고착이 작용하면, 지역

은 그림 1의 A 경로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잠재

적 가능성 중에서 성장과 발전의 방향으로 궤적을 그리

며 경제적 진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고착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논의는 경직성의 

강화, 적응력 및 회복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지역산업의 

쇠퇴가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

향이 있었다(Grabher, 1993; Glasmeier, 2000; Martin, 

2010).7) 그림 1의 B 경로와 같이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지속적으로 정체와 쇠퇴의 궤적을 향하는 ‘부정적 고착

(negative lock-in)’ 상태에 처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

았다는 이야기다. 독일의 루르지역에 대한 Grabher(1993)

의 연구가 대표적인 문헌으로 꼽히며, 여기에서 그는 석

탄과 철강 산업의 유산에 기인한 고착 상태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는 유연성을 잃고 경직화되었으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산업을 받

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부

각한다. 그러면서 Grabher(1993)는 고착 상태를 ‘기능적

(functional)’, ‘인지적(cognitive)’, ‘정치적(political)’ 범주

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연하지 못한 계층적 

기업 관계 및 산업 특화의 전통에 얽매인 것을 기능적 

고착, 기존 산업 유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세계관으로 

인해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문화를 

인지적 고착, 산업 재구조화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관료

사회의 관행과 제도적 유산을 정치적 고착이라 할 수 있

다. 고착으로 인한 지역 경쟁력 상실과 산업 쇠퇴의 모

습은 구산업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980년

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쇠퇴를 경험했

던 보스턴 루트128 지역에 대한 Saxenian(1994)의 연구

에 나타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첨단산업 지역에서

도 기능적, 인지적, 정치적 고착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

다.8) 그리고 글로벌 시계 산업에 대한 Glasmeier(2000)

의 연구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듯이 기술적 전문화의 문

제도 고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무렵 스

위스의 시계 산업은 카시오(Casio)를 비롯한 일본 브랜

드의 성장으로 쇠퇴를 경험했는데, 아날로그의 기계식 

기술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자식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9)

지금까지 살핀 경로의존성과 고착 현상에 대한 경제

지리학적 연구의 축적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 절의 앞

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것처럼 경로창출 과정에 

대한 인과론적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시 위의 그림 1을 가지고 말하자면, 지역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되는 t 시점의 지역 상황이 창출되는 맥락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그러

함에도 경로창출에 대한 암묵적, 명시적 논의를 기존 문

그림 1. 지역 발전의 궤적에서 긍정적 고착 및 부정적 고착의 경로

* Martin and Sunley(2006:481)의 Figure 2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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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찾아볼 수 있다. 지리

경제학(geographical economics)의 관점과 캘리포니아

학파의 ‘입지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 개념

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우연성’과 발생 장소의 ‘임의성’을 

기초로 경로창출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며, 마틴과 선리

는 ‘진화’경제지리학의 관점에서 경로창출을 새로운 산

업화의 궤적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성을 가지며 장소의

존적인(place-dependent) 전략적 행위의 성과로 파악한

다(Martin and Sunley, 2006).

우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Paul Krugman(1991; 2011)

의 주도로 성립, 발전한 지리경제학의 입장을 살펴보자. 

지리경제학은 경제지리학의 (신)고전 입지론에서 운송

비에 대한 논의를 수용해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것을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이론과 절충해 유리한 입

지의 조건하에서 국지적 전문화의 이익으로 발생하는 

지역 경쟁력에 주목한다(Storper, 2011).10) 그리고 전문

화 기반 지역 경쟁력의 발생 원인을 수확체증과 불완전 

경쟁의 원리에서 찾는다. 특정한 지역에 동일 산업이 집

중을 하게 되면 투입 대비 산출량이 증가하며 규모의 경

제가 발생하고, 그런 곳에 입지한 기업은 타 지역의 경쟁 

업체에 대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

인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지리경제학에서는 ‘입지 → 전

문화 → 규모의 경제 → 경쟁력 강화’의 선형적 메커니즘

으로 지역발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지만, 입지의 출

발점, 즉 경로창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우연”이

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더 이상의 설명이 불가한 임

의적 현상인 것처럼 여긴다. 예를 들어, 크루그먼은 매

사추세츠의 신발공업과 프로비던스의 보석세공과 같이 

전문화된 생산 거점의 성장 과정을 논하며 “미국의 제조

업은 두드러지게 지역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였고,… 

아주 사소한 역사적 우연에서 지역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Krugman, 1991:35; Martin and 

Sunley, 2006:425에서 재인용).

우연성과 임의성에 기초한 경로창출에 대한 이해는 

캘리포니아학파 경제지리학자들의 ‘입지 기회의 창’ 개

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이클 스토퍼(Michael Storper), 

앨런 스캇(Allen Scott), 리처드 워커(Richard Walker) 등

의 학자가 캘리포니아학파에 속하며, 이들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포스트포디즘의 등장, 글로벌화의 강화 등의 

변화로 경제의 재구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

에서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번영의 핵심 단위로서 지역

과 장소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신지역주의(new region-

alism)’ 관점의 발전을 이끌었다(Scott and Storper 1987; 

Scott, 1988; Storper and Walker, 1989). 그리고 산업화

의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1980년부터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설명하며 

입지 기회의 창 개념을 소개했다.11) 당시에 라디오와 텔

레비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전자산업은 보스턴을 비

롯한 동부 지역에 집중하여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신기

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전통적 전자산

업의 중심지 밖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

술과 산업에서는 자산 특수적인 성격이 미약하게 나타

나고 투입요소는 대체로 일반적 자산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신기술 기반의 산업 입지에서는 기존 투입요소

의 위치가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며, 대신에 투입

요소의 공급체계와 지식기반의 장소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Storper, 1995). 새로운 산업과 기

술이 부상하는 때에는 일반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들이 어느 곳에나 많이 존재하고, 기업은 여러 장소 중에 

선호에 따라 입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맹아기 

산업은 기존 산업 및 지역 구조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입지 

조건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Scott and Storper(1987)는 그런 상황의 시기를 입지 기

회의 창으로 칭했고 기업의 입지는 대개 우연한 기회와 

임의적 사건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캘리포니

아학파에서는 기술적 요인에 주목하며 경로창출의 인과

관계와 맥락에 주목하지만 지리경제학에서와 마찬가지

로 기업 및 산업 입지의 우연성과 임의성이 부각되는 경

향은 여전하다.

신산업 입지의 우연성과 임의성만을 부각하면 지역과 

장소의 역할을 간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우연적인 

역사적 사건이 임의의 지역이나 장소에서 발생하는 이

유와 과정에 대한 설명은 ‘블랙박스’처럼 여전히 미궁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역으로 동일한 우연적 사건이 다

른 장소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불명확해진다. 

Martin and Sunley(2006)는 진화경제지리학의 관점에서 

경로창출의 장소의존성 탐구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제시한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연속된 발전 경로 

사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로창출의 (경제)지

리사(地理史)적 조건과 요인을 추적하여 구체적으로 기

술하는 것이며, 마틴과 선리는 대표적인 사례 연구로 워

싱턴D.C.의 도시재생에 대한 Feldman(2005)의 업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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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Zook(2005)의 논문

을 소개했다. 전자에서는 연방정부의 해고 노동자가 2000

년대 워싱턴D.C.의 재생에서 중요한 인적자원의 역할을 

했던 것을, 후자에서는 기존에 조성된 벤처캐피탈 업계

의 생태계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보통신 클러스터

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설명한

다. 이와 유사하게, Lee(2016)는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줄기세포 산업 발전의 뿌리를 낙농업의 유산, 그리고 그

로 인해 꾸준하게 발생해온 지역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기술-제도 공진화에서 찾았다.

경로창출의 장소의존성을 밝히는 두 번째 탐구 전략

은 지역과 장소 기반의 의도된 전략적 행위를 추적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마틴과 선리는 그런 활동에 적극적이

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로 기업가와 정책 관료

를 꼽았지만(Martin and Sunley, 2006),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대학의 구성원 또한 경로창출 사안에 따라서 전략

적 행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Lee and Lee, 

2018; 고영구 등, 2019). 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

탕으로 기술, 상품, 공정, 조직의 측면에서 혁신을 창출

하는 행위자로 지역적 차원에서 창조적 실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창조와 혁신의 무대는 경제적 영역에 국한

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

회 활동가와 대학의 구성원도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사

회적 혁신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관

료는 정책을 개발해 우연성과 임의성이 작용할 것처럼 

보이는 입지 기회의 창의 방향을 자신의 지역으로 유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

지금까지 살핀 경로창출의 장소의존성에 대한 탐구 

전략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태양광산업 선도기업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한화솔루션이 솔라밸리

에 입지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충북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산업의 경로가 창출되는 맥

락과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지리사적 측면

에서 장소의존성에 대한 고찰은 도입부에서 소개한 분

공장경제 중심의 산업화 역사로 대신하고, 지역 관료가 

주도하는 정책적 전략과 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

를 진행할 것이지만 신성이엔지 사례에서는 기업가정신

의 역할도 강조된다.

III. 선도기업의 솔라밸리 입지과정

2008년을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고유가의 

여파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

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깊

은 관련이 없었던 기업의 태양광산업 진출이 본격화됐

다. 현재 솔라밸리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현대에너지솔

루션, 신성이엔지, 한화솔루션의 경우, 모기업이 각각 조

선, 반도체클린룸, 석유화학 및 방위산업을 주력으로 삼

았었고 예전에는 태양광산업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표 1). 

그리고 충청북도가 ‘태양의 땅. 충북’을 홍보하며 정책적

으로 뒷받침했더라도 이 기업들이 지금의 위치에서 태

표 1. 충청북도 솔라밸리 입지 선도기업의 특성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한화솔루션

기업유형
대기업 계열사

(현대중공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열사

(한화)

모기업의 주력사업

(위치)

조선업

(울산)

반도체클린룸

(성남, 안산)

석유화학

방위산업

(울산, 여수)

태양광산업 

진출 방식

(연도)

사내 조직의 분사

공장 이전·확장

(2004)

신규 창업(기업가정신)

공장 신설

(2007)

글로벌 인수·합병

공장 신설

(2008)

생산공장 위치 음성(태양전지, 모듈)
증평(태양전지)

음성(모듈)
진천(태양전지) 음성(모듈)

생산량

(2018 기준)

태양전지: 600MW

(모듈: 800MW)

태양전지: 600MW

(모듈: 200MW)

태양전지: 3,700MW

(모듈 3,700MW)

* 기업 공시 및 언론 보도 자료를 추적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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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산업을 시작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신성이엔지는 경기도 성남과 안산, 

한화는 충남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12)

이 기업들의 솔라밸리 입지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2007년 1월 25일 경제특별도 선포식

에서 정우택(2006~2010년 재임) 충청북도지사는 경제부

지사를 신설하고, 현대그룹 출신 노화욱을 그 자리에 임

명하여 기업환경 조성 및 기업유치 업무를 일임했다.13) 

노화욱은 1976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인사노무부장

까지 역임하고, 2001년에 하이닉스로 옮겨 2005년까지 

청주사업장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기업계와 지역사회 모

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투자나 기

술개발의 역할이 아닌 주로 인사를 담당하던 기업인을 

경제부지사로 임명한 것은 당시 충북에서는 기업 유치

의 현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시민사회, 언론

등과 협력하며 주로 정무적인 업무를 맡았던 부지사 자

리에 경제인을 임명함으로써 기업유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고, 이것은 성과로도 나타났다.14) 2년간의 충북 경

제부지사 재임 기간 동안 노화욱은 현대솔루션과 신성

이엔지 유치를 비롯해 15조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15)

경제부지사 임명을 통한 리더십의 정비와 함께 충청

북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 프

로그램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국도 36호선

이 지나는 청주부터 진천-증평-음성을 지나 충주에 이르

는 지역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솔라

밸리라는 명칭을 부여하며 새로운 지역산업 지대의 정

체성을 창출하였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

쳤다.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국비 50

억과 도비 50억의 지원을 제안하며 최대 100억까지 공공

투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충북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존 공장

을 확충할 경우에 기업은 50억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

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충북에서 태양광산업 성장과 

발전의 효과로 이어졌다. 태양광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의 장치산업으로 분류되는 셀/모

듈 생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입지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지속적인 투자 유치의 원동력을 작용했다. 선도기업의 

충북 진출 이후 관련 업체의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2017

년까지 119개에 이르는 전국 태양광 기업 중 69개 업체

가 충북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16) 그러면서 생산의 지역

적 집중 효과도 발생해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 

셀의 약 73%, 모듈의 약 58%가 충북에서 생산되었다(한

국수출입은행, 2019).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역산업의 새로운 경로창출의 모습으로 파

악할 수 있다. 이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충북 태양광

산업의 경로창출 과정을 3대 선도기업인 현대에너지솔

루션, 신성이엔지, 한화솔루션의 입지 과정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표 2).

표 2. 태양광산업 선도기업의 충청북도 진출 과정

시기 주요 사건

2005년 8월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 착수

2007년 5월 충북 음성군 소이공업단지에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전지 공장 준공(연 30MW 규모)

2007년 8월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울산 모듈 생산 설비를 음성공장으로 이전

2008년 1월 신성이엔지 증평공장 착공(연 50MW 생산 규모)

2008년 3월 한화그룹의 태양광산업 진출 선언 

2010년 1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태양전지 생산 시작

2010년 1월 한화의 태양광 R&D센터, 태양전지/모듈 생산 공장 설립 계획 발표

2010년 8월 한화의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 솔라펀파워홀딩스 인수(당시 세계 4위)

2011년 11월 신성이엔지의 경동솔라 모듈 공장 인수(음성)

2012년 8월 한화의 독일 기업 Q-cells 인수 

2015년 5월 한화솔루션 진천 태양광 셀 공장 (1.5GW 규모) 및 음성 모듈 공장 (250MW 규모) 설립

2016년 12월 한화솔루션 진천 공장 3GW 규모로 증설

* 기업 공시 및 언론 보도 자료를 추적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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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에너지솔루션: 사내 분사와 공장의 재

입지

현대중공업은 1997년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2004년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변환장치 연구개발의 주관 기업으

로 선정됐다.17) 같은 해 6월에는 ‘태양광전지 TF팀’을 구

성해 그룹 내 태양광산업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

하였다. 그러나 ‘발전설비사업 경업(競業)금지조항’이라

는 봉쇄조항이 발전설비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

용해 단기간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이

는 상황이었다.18)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 봉쇄조항에

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을 추진

했다. 조선업에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구조를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미포조

선, 현대삼호중공업이 모두 조선업체로 이루어져있어 

조선업의 변동에 따라 전체 계열사의 흥망이 결정되는 

상황이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현대중공업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조선업에서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

율의 불안정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기도 했었다.

태스크포스 형태의 사내 조직으로 출발한 현대중공업 

태양광사업 부문의 초창기 확장은 울산의 선암공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8월부터 10MW 규모의 태

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가동하였고, 2006년에 국내 기업 

최초로 6,000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수출 계약

을 맺으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태로 사업 확대의 분

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울산공장의 생산 규모를 2007

년에는 30MW까지 증설하였고,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1.2MW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하여 전라남도 

해남에 건설하였다. 수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울

산공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

산 설비 확대를 위한 대체 부지를 찾기 시작하였으며 입

지는 충북 음성으로 결정되었다.

음성 입지의 결정적인 사건은 2007년 1월 음성군과 맺

은 투자협약이었고,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18억 원 규

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설 공장의 부지는 

소이면에 위치한 한라중공업 소유 2만평의 땅을 매입하

여 마련되었으며, 이곳에서는 2007년 8월부터 울산공장

의 모듈 생산라인을 이전해 가동되기 시작했다(그림 2).19) 

2008년 5월에는 음성 태양전지 제1공장이 준공되어 생

산 규모는 60MW까지 확대됐다.20) 이후에도 음성공장의 

확충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9년 12월에 

제2공장을 완공함으로써 생산 능력이 370MW까지 5배 

이상 증가했고, 2012년까지 600MW로 증설할 목표도 수

립해 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노화욱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그의 부지사 취임 

당시 충북의 10대 기업 중 9개 업체가 청주에 편중돼 도

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도에서는 청주를 제외한 각 시, 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21) 이런 상황에

서 현대그룹과 연결고리가 있었던 노화욱 부지사가 현

대중공업 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현대중공업 내 

태양광사업부문을 충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22) 유치 

이후에는 태양광산업계의 전반적 호황과 기초지자체의 

지원이 음성공장 확대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음성공장은 시장의 수요를 자체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발주량이 많았기 때문에 2008년 9월에는 증평의 신성이

엔지와 1260만 달러의 태양전지를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만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수광 음성군

수(2003~2006년 재임)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음성공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2009년 10월 군의회 정

례회에서 “현대중공업 태양광 발전 제2공장에 이어 제3, 

4공장을 유치해 우리 지역을 태양광 산업의 거점으로 키

우겠다”는 발언을 통해 음성공장 확대에 대한 추가적 지

원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23)

최근 들어 현대중공업은 태양광산업 부문을 독립 법인

으로 분리하여 성장시켰고, 이에 따라 음성공장의 역할

도 확대되었다. 2011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그림 2.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전경

출처 : 2019년 5월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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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RPS)로 인해 태양광산업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라

는 긍정적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이다.24) 우선, 2010년까

지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에 속했던 태양광 및 풍력 

사업 부문을 분리해 ‘그린에너지사업본부’를 신설하였

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했다.25) 2012년

에는 울산과 경기도 용인에 분산되어 있던 태양광산업 

분야 R&D 기능을 음성공장 부지로 이전하였다. 생산과 

연구개발의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다.26) 2016

년에는 그린에너지사업본부를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로 

분사하여 독립시켰는데, 그룹 전반의 경영효율화를 목

적으로 비조선부문 6개 회사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27) 그리고 2019년 기업공개(IPO)를 실시하며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를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재탄생

시켰다. 기존의 태양광 셀/모듈, ESS(Energy Storage 

System), 인버터 등의 생산에 더해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태양광산업 전반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새겨진 변화였다.28)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현재 

600MW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량을 유지하며 한화솔루

션, LG전자에 이어 업계 3위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2. 신성이엔지: 기업가정신과 신산업 진출

신성이엔지의 성장 과정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발

견하고 도전하며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가정신으로 점철

되어 있고, 이것이 대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다른 

선도기업과 구별되는 신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표 

1). 1977년 전산실용 에어컨 제작 기업으로 출범했던 신

성이엔지의 역사에서부터 창업주 이완근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970년부터 경원세기(현 

센추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고, 이때의 경험을 바

탕으로 경기도 안산에 냉동 공조기 공장을 건설해 신성

기업사를 창업했다. 당시 한국은 컴퓨터 산업의 맹아기

였고, 이 회장의 창업은 컴퓨터 전용 냉동 건조기 사업의 

시장성에서 사업의 기회를 포착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신성기업사는 창업 이후 이회장 주도하에 공조기 사업

을 밑바탕으로 상품의 혁신을 창출해 항온 가습기, 제습

기 생산 분야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장했다.29) 이러한 혁

신적 기업가정신의 영향은 1980년대 우리나라의 전기, 

전자,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는 상황 속에 신성기업사

가 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

설비에 대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당시 상황에서 신

성이엔지는 기술 및 상품 혁신을 이루어내 국내 대체 기

업으로 대기업에 클린룸 설비를 공급하는 핵심 협력업

체가 되었다.30) 당시를 회고하는 이회장의 언론사 인터

뷰 발언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그의 기업가정신의 모습

을 엿볼 수 있다.

  “회사를 창업한 초기에 삼성과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전자업종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협

력업체들의 기술력은 열악하기만 했다. 때문에 대기업들

은 일본 등 해외에서 설비를 전량 도입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한 대기업을 찾아가 먼지 거르는 기계를 왜 수입하느

냐? 클린룸설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일본 등 해외에서 책을 

사와서 번역하고 공부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클린

룸 설비를 만들고 대기업을 찾아가 여러 차례 설득한 결

과, 현재까지도 해당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지속할 수 있

는 계기를 만들었다.”31)

국내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에 힘입어 클린룸 사업은 

신성이엔지의 핵심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신성이엔지의 

수익 대부분을 여기에서 얻고 있다.32) 그러나 신성이엔

지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란 특성 때문에 전방연계 업체

의 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

었고, 거래업체의 설비투자도 한정되어 있어 클린룸 사

업을 통한 성장에는 한계의 잠재성이 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성이엔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

굴을 추구했고, 태양광산업에서 기회를 찾아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신성이엔지의 사업 영역 확장 과정과 마찬

가지로 이완근(2016) 회장의 주도로 태양광산업 진출이 

추진되었고, 2007년 8월 임시이사회에서 태양광산업에 

진출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33) 그리고 증평에 태양전

지 공장 건설을 확정하면서 신성의 태양광산업 진출은 

본격화되었다. 아래의 이회장 발언에 나타나는 것처럼, 

클린룸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 노하우, 인적 자원이 

태양광산업 진출의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태양전지에 관심을 가진 것은 오래됐다. 최근 시장이 본

격적으로 형성돼 사업을 검토했다. 태양전지 양산공정은 

거의 반도체 공정과 비슷하다. 소재도 같고, 늘 보던 공정

이어서 생소한 느낌이 없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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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태양전지 양산라인에는 우리 회사의 기존 제품인 

클린룸이 똑같이 필요한데, 장비와 태양전지 관련 우수인

력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봤다.”34)

신성이엔지의 태양광산업으로 사업 영역 확장은 생산 

거점 지역의 변화도 동반하는 사건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성이엔지는 안산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설비 생산 기업이었으나 신규 공장의 설립으로 이 기업

의 핵심 지역은 충북 증평이 되었다(그림 3). 당시에 솔

라벨리 프로젝트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지가 강했고, 다

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현대

중공업이 음성에 입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노화욱 경제

부지사는 신성이엔지가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유치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는 

당시에 태양광산업을 “향후 30년 충북경제를 이끌 산업”

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충북의 태양광산업 관련 분위기

[와] 정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을 때였다.35) 명함에 자

신을 “주식회사 충북 부사장”으로 소개할 정도였고, 관

련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공장입지와 금융, 세제,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약속하며 충북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그리고 증평군에서는 충북 기초지자체 최초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기업투자 유치

촉진조례’를 2006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었고, 이 또한 

신성이엔지 입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37) 이 조

례는 우수기업과 기업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수도권에서 증평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비(80%), 도비(10%), 군비(10%)를 포함해 최

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38) 신성이엔지

의 경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산업단지 내 토지의 정

상분양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부응해 신성이엔지는 2008

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증평 지방산업단지 내 

70,743m2부지에 2,000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하였고, 증평을 자사의 태양전지 생산 중심

지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39) 그리고 증평군의 적

극적인 행정 지원은 신성이엔지의 태양광사업 활동에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군수와 담당부서 공무

원은 지역구 의원과 협조해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필요한 

입지 기반 시설 확충에 힘썼던 바가 있다.40)

증평공장의 가동과 함께 신성이엔지는 태양광산업 가

치사슬 전반에 참여하며 ‘내부 조직화’ 확대의 노력을 추

구했다.41) 태양전지의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을 자체 생

산할 목적으로 2008년 태양전지용 잉곳/웨이퍼 생산업

체 오성엘에스티와 6:4의 지분으로 공동 출자해 한국실

리콘을 설립했다.42) 그리고 한국실리콘은 OCI(구 동양

제철화학)에 이은 국내 두 번째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장

을 2010년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완공했다.43) 신성에

서 태양광산업의 가치사슬 확대는 계열사 간의 공간적 

분업의 확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신성이엔지

의 태양전지 생산 사업은 증평에서, 반도체 이송장비 부

문은 성남에서, 그리고 태양광 모듈의 생산은 음성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44) 이러한 기업의 공간조직 상에

서 신성이엔지의 증평공장이 운영되는 것이며, 최근에

는 지역의 선도기업으로서 다소 미약하지만 솔라밸리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사이에 관계망을 형성시키는 행위

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45) 그러나 

그러한 역할은 다음에 이어지는 한화솔루션에 대한 서

술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3. 한화솔루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구축

한화그룹은 한화케미칼(구 한화석유화학)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태양전지 사업 추진에 착수하였다. 우선, 2009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30MW 규모의 제조 능력을 

가지는 태양전지 생산 라인을 울산공장에 구축할 계획

을 수립하였고, 2015년까지 8천억을 추가로 투자함으로

그림 3. 신성이엔지 증평공장 전경

출처 : 2019년 5월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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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생산 규모를 1GW까지 늘려 세계 태양전지 시장에서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태양전지 

제조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하였다.46) 계획

의 실행 단계에서는 현대나 신성과는 달리 글로벌 인

수·합병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것은 태양

광산업의 기초 소재 분야인 폴리실리콘 생산의 업스트

림 분야에서부터 태양광 발전, 태양광 시스템 등의 다운

스트림의 영역까지 기업의 구조 내에서 ‘내부 조직화’를 

이루는 동시에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한화케미칼은 2010년 8월에 중국의 솔라펀파워

홀딩스를 인수해 사명을 한화솔라원으로 변경하였다. 

솔라펀파워홀딩스는 연간 셀 500MW, 모듈 900MW를 생

산하며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생산량 4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 상하이 인근 치동 산업지구에서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었다.47) 한화는 태양광산업에 

이미 진출해 높은 수준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 및 

자본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48)

그리고 2012년 8월에는 독일의 큐셀(Q-cells)을 555억 

원에 인수하여 태양광산업계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

돋움했다. 당시 큐셀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 업체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한 채로 파산신청 상태에 있었다.49) 이 기

업의 누적 적자는 4,420만 달러에 달해 사실상 부채를 

인수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한화그룹은 기술력을 확보

하고, 생산 설비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확

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큐셀은 이미 독일의 R&D

센터와 셀 및 모듈 생산 공장, 말레이시아의 셀 생산 공

장, 그리고 미국, 호주, 일본에 영업 법인을 운영하는 초

국적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인수와 함께 기업명은 한화

큐셀로 변경되었고, 현재의 한화솔루션으로의 명칭 변

경은 2020년 1월에 있었다. 한화솔루션은 2018년을 기

준으로 세계 최대의 태양전지 생산업체로 발돋움했고

(표 3), 태양광 모듈 생산량을 기준으로는 중국의 Jinko 

Solar와 캐나다의 Canadian Solar에만 뒤쳐진 세계 3위 

기업이다.50)

표 3. 태양전지(셀) 생산량 순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1
Sharp

(일본)

Suntech

(중국)

Trina Solar

(중국)

Hanwha Q-cells

(한국)

2
Q-cells

(독일)

JA Solar

(중국)

Hanwha Q-cells

(한국)

Tongwei Solar

(중국)

3
Kyocera

(일본)

First Solar

(미국)

JA Solar

(중국)

JA Solar

(중국)

4
Suntech

(중국)

Yingli

(중국)

Yingli

(중국)

Jinko Solar

(중국)

5
Sanyo

(일본)

Trina Solar

(중국)

Neo Solar Power

(대만)

Canadian Solar

(캐나다) 

6
Mitsubishi

(일본)

Q-cells

(독일)

First Solar

(미국)

Trina Solar

(중국)

7
Motech

(대만)

Gintech

(대만)

Motech

(대만)

Longi

(중국)

8
Schott solar

(독일)

Sharp

(일본)

Jinko Solar

(중국)

Shunfeng

(중국)

9
Shell solar

(네덜란드)

Motech

(대만)

Gintech

(대만)

First Solar

(미국)

10
BP Solar

(미국)

Kyocera

(일본)

Canadian Solar

(캐나다) 

GCL

(중국)

* 세계일보, 2011년 4월 17일자; PV News, On May 9th, 2011; PVTECH, On January 30th, 2017; PV Magazine, On March 30th, 2018을 종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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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은 2015년부터 진천의 산수산업단지에서 

1.5GW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 공장을, 음성 금왕산업단

지에서는 250MW 규모의 모듈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

다(그림 4). 이에 따라 2018년을 기준으로 한화그룹 내 

태양광 셀/모듈 생산량 중 46%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

다.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의 진천공장은 원래 말레이시

아에 계획되어 있었다. 큐셀을 인수하며 쿠알라룸푸르 

외곽 사이버자야(Cyberjaya)에 확보한 기존 생산 설비를 

확대하는 것이 이로웠기 때문이다.5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발언처럼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원가가 낮은” 것

도 기존 계획의 중요한 이유였지만, “국내로 공장입지를 

변경한 것은 고용증대와 태양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라

는 사명감 때문”이었다.52) 그의 “사명감”은 박근혜정부

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

인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젝트는 대기업과의 지역별 

매칭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

적으로 마련되었던 것이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일부 

수정 후 계승되고 있다. 이 정책에서 한화는 충청남도와

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한화는 충남 지역에 태양광 사업화 허브를 

추진하며 대전 대덕 연구단지의 태양광 R&D 기능과 충

북에서 태양광 셀/모듈 생산 공장을 연계하는 공간적 분

업을 계획하였다.

한화의 계획에 충북이 포함된 것에서는 도청에서 추

진하는 솔라밸리 정책의 효과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

며, 기업 차원에서는 충청 연고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하

는 것도 중요했다. 한화와 태양광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협약을 맺으며 이시종 충북도지사(2010~2022년 재임)는 

“협약은 충청권 연고기업인 한화가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 아시아 솔라밸리 조성의 파트너로써 본격적

인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바가 있다.53) 충북에서 

한화솔루션의 활동은 2015년 음성의 한화첨단소재 공장

부지 일부에 250MW 규모 모듈 공장의 가동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와 함께 한화는 음성군에 당초 말레이

시아에 계획되었던 태양전지 공장의 입지를 타진했지

만, 폐수종말처리장 신축 등의 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했

다.54) 음성군과의 협상 결렬의 상황에서 진천군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진천군수의 주도 하에 태양광산

업 관련 주무 부서를 미래전략실로 일원화하여 입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55) 대규모 공장 건설에

는 기반 시설 구축,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수행에만 

보통 1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진천군은 한화솔루션을 

위해 그 기간을 4개월로 단축했다.56) 한화솔루션만을 대

상으로 충청북도,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보건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기관이 동참하여 

협력하는 입주 지원 태스크포스도 구성하였다. 한화솔

루션 태양전지 공장 유치의 결과로 진천에서는 태양광

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분위기가 싹트고 있

다. 진천의 덕산면과 음성의 맹동면 사이에 충북혁신도

시가 들어섰는데, 이곳의 산업 클러스터 용지에는 태양

광모듈개발연구센터, 태양광기술지원센터 등의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57)

IV. 결론: 요약 및 토론

본 연구에서는 임의성과 우연성만을 중심으로 지역에

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논했던 지리경제학적 관점과 

캘리포니아학파의 입지 기회의 창 개념의 설명력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고, 충북 솔라밸리에서 태양광산업 선

도기업들의 입지 과정을 추적하며 경로창출의 장소의존

적 성격을 살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한화

솔루션의 셀/모듈 공장의 솔라밸리 입지는 지역과 장소

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능동적 행위자들의 의도된 전략

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룹 내 분사를 통해서 태양광산업에 진출했던 현대

중공업은 기존 울산공장의 포화 문제로 대체 부지를 찾

고 있을 때 도청과 군청에서 제시한 지원책에 이끌려 음

그림 4. 한화솔루션 진천공장 전경

출처 : 2019년 5월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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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 입지를 결정했다. 음성공장의 신설 및 확충 과정에

서 현대그룹 기업인 출신인 당시 노화욱 경제부지사의 

산파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고, 그의 리더십은 중

견기업 신성이엔지의 증평 유치 과정에서도 효과를 발

했다.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창업주 이완근 회장의 혁

신적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이엔지는 태양광산업을 주력

하는 기업으로 재탄생하였고, 공장 신설의 장소를 물색

하는 과정에서 노부지사의 설득과 증평군의 지원책에 

이끌려 증평을 태양광 셀의 생산 거점으로 삼게 되었다. 

보다 최근에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화솔루션을 설득하고 지원하며 말레이시

아 사이버자야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려던 당초 계획을 

진천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주요 태

양광산업 선도기업의 충북 입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정부 정책의 효과로 나타났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솔라밸리는 국내 최대의 태양광 셀/모듈 생산의 지대로 

성장, 발전하였다.

새로운 지역산업 경로창출을 통한 충북의 변화는 긍

정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이 분명한 반면, 여기에서는 간

과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우선, 모듈생산업자로 범주화할 수 있는 선도기업

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많은 연구

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집적경제는 지역발전

의 중요한 경로 중 하나지만, Sturgeon(2002)은 모듈생

산이 “지리적으로 유연”(Sturgeon, 2002:465)하며 거래 

업체와 “사회 및 공간적 근접성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Sturgeon, 2002:483) 생산의 조직 체계라고 지적한다. 

지역에서 전·후방연계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현실이라면 솔라밸리의 성

장은 기존 분공장경제 체제의 경로의존적 연속에 불과

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지역산업에 대한 외부의 통

제와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성장과 발전의 한계가 

설정되지는 않는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 지

역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산하기 어려운 모듈생산체

계와 분공장경제의 취약성이 나타난다면, 태양광산업 

선도기업의 충북 유치를 위해 투입된 공공투자의 정당

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손상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 기업을 우선시하고, 지역의 운

명을 경쟁력 강화와 성장이라는 기업 운영 논리에 종속

시키며, 지역 간에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는 동시에 불균

형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비판받아 온 ‘기업가적’ 공간 

정책의 고질적 문제점이 솔라밸리에서도 현실화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충북 지자체의 태양광산업 선도기업 유

치 전략에서 기업가적인 지역정책의 속성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인을 고위 관료로 임명하여 지역발

전 정책을 맡기며 도정의 기업화가 나타났고, 경제적 성

장과 번영을 위해 일반 도민에게는 상상이 불가능한 수

준의 금전적, 정책적 지원이 기반 시설, 보조금 및 각종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의 형식으로 지역 밖의 기업에게 

제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충북의 장소는 국내에서는 울

산, 해외에서는 사이버자야 등과 제로섬 경쟁 관계에 놓

아지게 되었으며, 투자유치 경쟁은 도내에서도 음성군

과 진천군 사이에 벌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산업의 

경로창출에 기여했을지라도 장소 특수적인 충북의 기업

유치 정책과 전략은 닐 브레너(Neil Brenner)가 말하는 

글로컬화된 경쟁국가(competition state)의 지역정책 거버

넌스와 구조화된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Brenner, 

2004), 이런 점에서 선도기업 유치에 초점이 맞춰진 솔

라밸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기업가적 지

역정책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목

소리를 불식시키고자 한다면, 앞으로는 관련 정책의 초

점을 선도기업으로부터 그들을 둘러싼 네트워크로 전환

시켜 태양광산업에서 지역의 전반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후방연계

의 차원에서는 선도기업의 공급망과 제도적 협력 관계

가 지역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태양광 셀과 

모듈을 구매하는 전방연계 산업에서 성장 및 고용 효과

의 창출, 증진, 확보도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하며 후속 연

구 과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로 충북에서 새로운 지역산업으로서 태

양광 셀/모듈 제조업이 출현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

게 되었고, 관련 행위자들을 추적하여 밝히며 그들의 역

할과 관계도 부분적으로 파악되었다. 솔라밸리를 사례

로 지역산업 분석에서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로창출 개념의 의미와 가치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신문기사, 기업공시, 정책 

보고서, 통계를 비롯해 선도기업에만 국한된 간접 자료

를 활용한 방법 때문에 이 연구는 최소한 두 가지의 중대

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모두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첫째, 인터뷰, 참여관찰 등의 직접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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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통해서 언론 보도나 공식적 문서로 파악할 수 없

는 행위자의 역할과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이를 통해 선도기업의 충북 입

지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의 특성에 대한 이

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의 대

상 범위를 넓혀서 선도기업이 맺고 있는 다각적인 기업 

간 네트워크에 대한 추적과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지역적 차원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선도기업

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적 차원의 네트워크로 태양광산업의 공간적 분업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속에서 솔라밸리의 위치성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초국적인 기업의 

네트워크와 솔라밸리 사이의 ‘전략적 커플링’의 양상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註

1)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충북지역 전체 수출액의 

60%이상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핵심 생산품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LG화학의 

배터리, LS산전의 전력용 기기 등이 포함된다(한국

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2) 2007년 1월 25일에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 선포

식을 진행하면서 경제특별도 출범과 함께 경제부지

사 직책을 신설했다(파이낸셜뉴스, 2007년 11월 

26일자 참조).

3) 선도기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통

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생산품과 시장을 정

하는 활동을 [펼치며] … 독자적 브랜드를 가진 제

조 및 서비스 생산업체”를 의미한다(Yeung and Coe, 

2015; 이재열, 2016:679 참조).

4) Yeung(2003)에 따르면, ‘과정 기반의 방법론’은 서

로 보완되는 여러 가지 탐구 전략을 목적, 맥락, 단

계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하고, 삼각측량법을 활용

하듯이 해석 및 분석의 결과를 비교·대조하며 이론

적 성찰성을 강화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그는 

계량분석, 행위자 네트워크 추적, 현장 연구, 추상

화 및 해체적 해석(deconstruction) 등의 전략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신경제지리에서 과정 기반의 방

법론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림 5). 이 논의

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와 기업공시 자

료를 활용해 솔라밸리의 성장과 관련된 행위자 네

트워크를 추적하고 이것을 경로창출 개념을 활용해 

진화경제지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성찰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보다 포괄적인 연구에

서 하나의 ‘장면’에 불과하며, 앞으로는 두 가지 장

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하나

는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행위자들과의 ‘긴밀한 대

화(close dialogue)’(Clark, 1998)를 통한 조사이

며, 다른 하나는 솔라밸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글로컬’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다. 이 연구들

은 현재 진행 과정 중에 있다.

그림 5. 헨리 옝(Henry Yeung)의 과정 기반의 방법론 모델

출처 : Yeung, 2003:454.

5) 관련 논의는 최근에 박종화(2012)와 신동호(2017)

의 논문, 그리고 이철우 등(2018)의 역서에 소개되

기도 했었다.

6) 유사한 기술적 고착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2벌식 타

자와 삼성전자 천지인 입력키를 언급할 수 있다.

7) 이와 같은 기존 동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화경제

지리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국

내에서도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경로의존성

과 지역회복력의 관계에 대한 신동호(2017)의 개념

적 연구와 경로창출과 신지역정책에 관한 박경(2019)

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8) 보스턴은 1990년대까지 쇠퇴를 경험한 후 2000년

대 초반부터 회복과 재생의 길을 걸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는 우수한 교육과 연구

의 기반, 풍부한 인적자본, 산업의 다양성, 매력적

인 도시 어메니티 등을 보스턴의 도시재생 원동력

으로 소개한다(Glaeser, 2005).

9) 시계에 대한 소비문화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는 이

유였다. 이전까지 시계는 오랜 기간 동안 고쳐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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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내구재(durable)로 인식이 되었지만 전자

시계의 등장 이후 시계는 일회용(disposable) 상품

의 성격도 가지기 시작했다.

10) 경제학에서는 지리경제학이 ‘신경제지리학’(NEG, 

New Economic Geography)으로 불리기도 하지

만, 이것은 경제지리학의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NEG는 수

학적 모델링을 기초로 경제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

명에서 일반성과 규칙성을 추구하지만, 그와 같은 

논리 실증주의적 인식론은 현재의 경제지리학에

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경제지리학자들은 경제 

활동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착근성을 

탐구하며 지역적 차별화와 다양성에 보다 많은 관

심을 기울인다.

11)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충북 신산업과 국가균형

발전 ‘기회의 창’”(중부매일, 2019년 5월 9일자)이

란 제목의 기고문으로 실었던 바가 있다.

12) 한화그룹은 충남을 태양광 허브로 조성할 계획을 

밝히면서 충남이 거점의 역할을 하고 충북은 제조

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국민일보, 

2015년 5월 22일자).

13) “[이사람] 충북도 경제부지사 노화욱”(주간경향, 

2007년 11월 6일자)을 참조.

14) “정무부지사 노화욱씨 내정 배경은?”(충북인뉴스, 

2006년 6월 27일자)를 참조.

15) “확 바뀐 충북…노화욱 경제부지사가 있었다”(파

이낸셜뉴스, 2007년 11월 26일자)를 참조.

16) 충북도청 신성장산업국 에너지과 관계자 전화 문의

를 통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2019년 1월 19일).

17) “현대重, 태양광 발전사업 본격 추진”(연합뉴스, 

2005년 2월 3일자)을 참조.

18) 1999년에 정부의 발전설비사업 빅딜에 따른 ‘경업

(競業) 금지조항’으로 현대중공업은 한국중공업

(現두산중공업)에 발전설비 제작 및 판매권을 넘

겨주었다. 이 조항은 현대중공업이 2009년까지 

발전설비의 국내 제작과 판매, 해외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봉쇄조항의 역할을 했다.

19) 1997년 한라중공업은 부도를 맞았고, 2002년에 

현대중공업에 인수됐다. 현대중공업은 한라중공

업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전지 공장을 건설했

다(머니투데이, 2002년 4월 30일자를 참조).

20) “<종합>현대중공업, 음성 소이에 3000억 추가 투

자”(뉴시스, 2008년 5월 20일자)를 참조.

21) “충북 10대 기업 중 9개 청주에 편중”(뉴시스, 

2006년 6월 8일자)을 참조.

22) “인터뷰/2년만에 투자 14兆 유치 노화욱 충북경제

부지사”(파이낸셜 뉴스, 2008년 5월 23일)를 참조

23) “태양광 산업 메카로 건설<박수광 음성군수>”(충

청일보, 2009년 11월 30일자)를 참조.

24)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

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한국에너지공단).

25) “현대重, ‘그린에너지사업본부’ 신설”(아시아경제, 

2010년 12월 22자)을 참조.

26) “현대重, 충북 음성에 태양광 R&D 센터 설립”(조

선비즈, 2012년 11월 7일자)을 참조.

27) “권오갑 현대중공업 6개 회사로 분할, 비조선부문 

분사”(비즈니스포스트, 2016년 11월 15일자)를 참조.

28)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기업공개를 진행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기업공개를 진행했다는 의견이 

상존한다(아이뉴스24, 2019년 10월 15일자)를 참조.

29) “[월요인터뷰] 이완근 신성솔라에너지 회장 “남들 

태양광 접을 때도 기술·투자 늘려…5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한국경제, 2015년 3월 1일자)를 참조.

30) 클린룸은 반도체와 같은 정밀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입구에 설치되는 에어샤워 시설로 팬필터, 

냉난방 환기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반도체장비 ‘맏형’, 이젠 태양광 부활의 ‘旗手’”

(머니투데이, 2015년 8월 31일자)를 참조.

32) 클린룸 장비의 핵심 부품에는 FFU(Fan Filter 

Unit)가 있는데, 이것은 높은 청정도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조 시설에 사용되고 있어 신

성이엔지는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수술실, 

LCD 공장 등 다양한 업종으로 사업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었다. 이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초국적기업과 오랜 기간 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하

며 업계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며 성장했다.

33) 이완근(2016)은 그의 저서 ｢태양광선언｣에서 태

양광이 그에게는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넘어 일종

의 사명감과도 같다고 언급했다. “1세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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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든지 거대 전력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를 

자급자족하며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

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34) “[월요 초대석] 31년 장비사업 노하우 태양광으로 빛

낼 것.”(디지털타임스, 2008년 1월 14일자)을 참조.

35) “노화욱 부지사, 태양광 산업 집중육성 계획 밝

혀”(충북인뉴스, 2008년 3월 7일자)를 참조.

36) “공무원 명함 “힘빼니 좋네””(매일경제, 2006년 8

월 16일자)를 참조.

37) “[2008 미래를 여는 인물&기업] 활력 넘치는 경제

도시 증평건설”(헤럴드경제, 2010년 4월 30일자)

을 참조.

38) “증평군 공장유치 지원금 200억 육박”(연합뉴스, 

2008년 5월 16일자)을 참조.

39) “신성이엔지 증평공장 첫 삽”(충청타임즈, 2008

년 1월 28일자)을 참조

40) “증평산단 진입도로 준공시기 1년 단축”(뉴시스, 

2008년 10월 12일자)을 참조

41) 내부조직화는 “단일 기업 조직 내부에서 가치 창

출, 증진, 확보와 관련된 활동을 세계화하여 통합”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이재열, 2016:680).

42) 이러한 신규 투자를 통한 확장에서 대기업인 한화

솔루션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뒤이어 서술된 해

외 기업 인수 및 진천공장 설립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대기업인 한화솔루션은 독자적인 신규 투자

가 가능하지만, 규모의 경제에 한계를 지닌 중견기

업 신성이엔지에게는 외부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가 보다 현실적인 가치사슬 확보 전략이었던 것이다.

43) “한국실리콘,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공장 건립”

(전자신문, 2008년 4월 3일자)을 참조.

44) 신성이엔지의 태양전지 생산은 증평공장에서, 모

듈 생산은 음성공장에서 이루어진다. 음성공장은 

2011년 11월 경동솔라의 음성 모듈 생산 공장

(100MW 규모)을 인수한 것이다. 2018년 기준으

로 증평공장의 태양전지 생산 규모는 600MW이

며, 음성공장의 모듈 생산규모는 200MW이다.

45) 신성이엔지는 중국으로부터 웨이퍼를 수입해 생

산하는 고품질의 태양전지의 전량은 미국으로 수

출하고, 국내에 납품되는 태양광모듈의 경우 태양

전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제작한다.

46) “한화석유화학, 태양전지 사업 진출”(동아일보, 

2008년 7월7일자)을 참조.

47) “한화, 세계 4위 태양광업체 인수”(조선비즈, 

2010년 8월 4일자)를 참조.

48) 태양광산업 전반의 호황기에 M&A를 진행하여 다

소 무리한 투자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룹 내에서 

새롭게 R&D 투자를 감행하기보다 기업을 인수하

여 시장에 진입하는 우회(detour)전략을 통해 신

산업에 진출했다.

49) 독일의 Q-cells는 세계 태양광 시장의 셀/모듈 생

산량 1위를 점유하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있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0년부터 

파산위기에 처해있었다. 기업의 미래 신성장동력

으로 태양광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화는 

Q-cells를 인수합병 대상자로 낙점하고 약 4000

만유로(555억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인수했다.

50) PV Magazine, On July 20th, 2018을 참조.

51) “4년간 6조원 투자 유치… 고용률 전국 1위 ‘생거

진천’ 뜬다”(서울Pn, 2019년 12월 30일자)를 참조.

52) “김승연 회장의 태양광 사랑. 한화큐셀 진천공장

은 사명”(한국일보, 2016년 7월 5일자)을 참조.

53) “한화, 충북에 1조3000억 투자”(동양일보, 2012

년 9월 6일자)를 참조.

54) “한화큐셀, 음성 금왕산단 500MW 모듈공장 설립 

추진”(아시아뉴스통신, 2015년 4월 30일자)을 참조.

55) “태양광산업의 전진기지, 진천군을 가다”(인더스

트리뉴스, 2017년 1월 30일자)를 참조.

56) “한화큐셀 빛받은 진천, 인구 늘고 청년채용 활

짝”(동아일보, 2019년 5월 15일자)을 참조.

57) 충북 소재 태양광 기업의 R&D의 컨트롤타워로 자

리매김하고 있는 태양광기술지원센터에는 70여 

종의 태양광 모듈 시험 장비가 설치되어 기업들이 

공동으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곳에서는 

이용 기업들 간의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 또한 형성

되어 있다(충청투데이, 2020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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